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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쿄올림픽 한국 여자골프
 대표 쟁탈 치열

도쿄올림픽 여자골프에 

나설 한국 대표 4명의 윤곽

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.

5일‘서울신문’에 따르면 

오는 8월 4일부터 나흘 동

안 도쿄 북부 사이타마현

의 가스미가세키 컨트리클

럽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 

여자골프에서 한국은 2016

년 리우대회 금메달리스트

였던 박인비(33)에 이어 두 번째 금 사냥

에 나선다. 하지만 더 어려운 건‘메달 후

보’를 가리는 일이다.

도쿄올림픽 여자골프를 주관하는 국

제골프연맹(IGF)은 세계랭킹에 따라 출

전선수를 배분한다고 밝혔다. 기준일은 

6월 25일(미 서부 시간 기준)이다. 나라

별 상위 랭커 2명씩, 회원국이 골고루 나

서는 게 원칙이지만 15위 이내에 다수가 

포진한 국가는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

있도록 했다. 미국과 한국이 이 경우에 

속한다. 한국은 리우올림픽에 박인비를 

비롯해 양희영(32), 전인지(27), 김세영

(28) 등이 출전했다.

지난 5일까지 세계 1~3위를 유지하고 

있는 고진영(26), 박인비, 김세영은 이변

이 없는 한 출전권을 받을 확률이 높다. 

이렇게 되면 박인비는 연속 올림픽 금메

달에 도전할 수 있다. 리우에서 공동 25

위에 그쳤던 김세영도 다시 올림픽 메달 

희망을 키울 수 있다.

이제 관심은‘네 번째 선수’인 김효주

(26)에 쏠린다. 그는 최근 미여자프로골

프(LPGA) 투어 HSBC 위민스 월드챔피

언십에서 5년 3개월 만에 4승째를 신고

하며 세계랭킹도 두 계단 오른 7위로 상

승했다. 

안정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확정된 

건 아니다. 랭킹에 영향을 주는 LPGA 

투어 대회가 6월 말까지 7개나 남아있

기 때문이다.

이 가운데 6월 초 예정된 US여자오픈, 

랭킹 산정 기준일 마지막 대회인 KMPG 

위민스 PGA챔피언십 등 두 개는 메이

저 대회로 일반 대회보다 랭킹 포인트

가 2배 가까이 높다. 현재 15위 언저리

에 포진해 있는 유소연(31·16위), 이정은

(25·18위), 박성현(28·19위) 등의 행보

에 그래서 더욱 시선이 쏠린다. 

여자 골프는 1900년 파리 대회 이후 

116년 만인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

서 다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.

스포츠

커리, 역대 최단 기간
3점슛 300개 성공

스테판 커리(골든스테이트 워리어

스)가 또 하나의 기록을 작성했다.

5일‘루키’(rookie.co.kr)에 따르면 

커리는 전날 뉴올리언스 스무디 킹 센

터에서 열린 2020-2021 NBA 정규시

즌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 경기에 37

분 7초 동안 출전해 37점 9리바운드 2

어시스트 3스틸을 기록했다. 이 과정

에서 3점슛 8개를 성공시키며 58경기 

만에 3점슛 300개 이상을 성공했다. 

이로써 커리는 역대 NBA 선수 중 한 

시즌에 3점슛 300개를 가장 빠르게 

성공한 선수가 됐다.

이외에도 커리는 지난 4일 기준 커

리어 통산 3점슛 2,802개를 성공하

며 3점슛 2,800개 이상을 적중한 선

수가 됐다. 3점슛을 2,800개 이상 성

공한 선수는 커리와 레이 알렌(2,973

개, 2016년 은퇴) 두 명뿐이다. 연평균 

233.5개의 3점슛을 적립 중인 커리는 

이대로라면 다음 시즌 안에 역대 1위 

알렌의 기록을 뛰어 넘을 전망이다.

 

커리와 같은 팀에서 뛰고 있는 드레

이먼드 그린은 최근 인터뷰에서“스테

픈 커리와 함께 코트에 있으면 좋은 

점이 많다. 많은 팀이 그를 두려워한

다. 커리는 NBA 어느 팀을 상대하든 

그들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.”라며 

커리의 플레이를 높이 평가했다.

역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속

인 후안 토스카노-앤더슨는 커리를 

마이크 타이슨에 비유했다. 그는“만

약 길거리 싸움에 휘말렸는데 내 편에 

마이크 타이슨이 있으면 기분이 어떨 

것 같나?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

의 비유다.”라며 커리와 같은 팀에서 

뛰고 있는 소감을 밝혔다.

커리는 지난 4일 현재 올 시즌 평균 

31.5점 5.6리바운드 5.7어시스트를 기

록하며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

있다. 

한편 이날 경기에서 골든스테이트 

워리어스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에 

103-108로 패했다. ▲ 스테판 커리. 사진=투위터(NBAdictos)

▲ 고진영, 박인비, 김세영(왼쪽부터). 그래픽=타운뉴스


